
나이지리아 주간 경제동향 (12월 1~2주)

-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-

1. 저가 주택 30만호 건설계획 착수

 ㅇ 연방정부는 경제위기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구상된 경제지속가능성계획

(ESP)에 따른 30만호 저가 주택 건설을 위한 2천억 나이라 규모의 사회

주택 이니셔티브 시작을 주말에 발표

 ㅇ 부통령실 Laolu Akande 미디어 선임특보에 따르면, 현재 36개州 중 20개

州가 참여 의향을 표시하였다고 설명

   - 목표 달성을 위해 가족주택기금(FHF)이 동 이니셔티브의 시행기관으로 

지정되었으며, 중앙은행(CBN)은 2천억 나이라 대출을 약속

   - 초기 시작 지역은 남서부 Osun州, Ogun州, 남동부 Enugu州, 남남부 Delta州, 

북동부 Bauchi州, 북서부 Kebbi州, 북중부 Nassarawa州, Plateau州 및 

연방수도부(FCT)이며, 여타 州들도 다음 단계에서 시작 노력 중

   - 주택은 1~3개 침실을 가지고 있으며, 침실 1개 주택은 1호당 1.8백만 ~ 2백만 

나이라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고,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등 

재정 지원도 계획

【출처 : Thisday(12.14)】

2. 4개 육상국경 봉쇄 해지 … 쌀, 가금류 등은 계속 수입 금지

 ㅇ 재무부 및 예산기획부 Zainab Ahmed 장관은 12.16(수) 국무회의 직후, 

육상국경이 봉쇄된지 15개월 만에 3개 지역의 4개 국경이 즉시 재개방

되며, 나머지 국경들도 금년말 이전에 재개방될 것이라고 발표

   - 즉시 재개방되는 4개 국경은 남서부 Seme 국경, 남남부 Mfun 국경, 

북서부 Ilela 국경과 Maigatari 국경

 ㅇ 다만, 동 인은 쌀, 가금류 등의 수입 금지는 지속 시행된다고 설명

 ㅇ 그간 많은 분석가들은 육상국경 폐쇄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

요인 중 하나라고 지속적으로 지적 

   - Abuja 상공회의소 Al-Mujtaba Abubakear 회장 등 관계 전문가들은 국경 

폐쇄가 성급하게 이루어졌고 주재국 경제성장과 투자 유치에 부정적 

영향을 미쳤다며, 재발 방지를 위해 국경경비 및 관리 체계를 강화를 요청

【출처 : Daily Trust(12.17)】

3. 주재국 빈곤층, 2022년에 1억명 도달 … 세계은행(WB)  

 ㅇ 세계은행(WB)은 12.10(목)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주재국 빈곤층이 

현재 9천만 명에서 2022년에는 약 1억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

   - ‘도전에 대처하기 : 나이지리아의 코로나19 대응’이라는 주제의 화상 회의

에서, 은행 경제전문가 Marco Hernandez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재국은 

금년에 빈곤층이 약 860만 명 증가하고, 이로 인해 전체 빈곤층은 현재 

9천만 명에서 2022년에는 약 1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

 ㅇ 주재국 WB 사무소장 Shubham Chaudhuri는 WB 이사회는 2018년 중반 

70억 달러, 그 이후로 30억 달러 등 1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승인했으며, 

   - 주재국이 WB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15억 달러 융자는 다음 주 은행 

이사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

 【출처 : Punch(12.11)】

4. 세계은행(WB), 15억 달러 대출 승인 

 ㅇ 세계은행(WB)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 이후 주재국의 경제 

지원을 위한 15억 달러(약 5,700억 나이라) 신규 대출을 승인했다고 발표  

   - 7.5억 달러는 5개년 국가파트너십체제(CPF)를 위한 것이며, 나머지 7.5억 

달러는 코로나19 행동회복 및 경제부양프로그램(Nigeria CARES)과 州 재정 

투명성, 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프로그램(SFTAS)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



 ㅇ 세계은행 주재국 사무소 Shubham Chaudhuri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

유가 급락으로 주재국 경제는 2020년에 4% 이상 위축될 것이며, 정부 

세입은 금년에 150억 달러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 

【출처 : Daily Trust(12.16)】

5. 주재국 경제, 2022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… 국제통화기금(IMF)

 ㅇ 국제통화기금(IMF)은 12.11(금) 주재국의 생산량이 2022년에야 팬데믹 

이전의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  

   - 현재 정책 하에서 주재국 전망은 도전적(challenging)이라며, 실질 

GDP는 2020년에 –3.25% 성장하고 회복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 1.5%의 

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2022년에야 생산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

회복할 것이라고 설명   

 ㅇ 동 기관은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여 중앙은행(CBN)의 목표치를 

상회하고, 통화정책 개혁은 없을 것으로 예상  

   - 중기적으로 재정적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며, 단기 전망에는 상당한 

하방 위험이 있다고 설명   

 ㅇ 동 기관은 환율과 통화 정책의 개혁, 증가된 수익, 구조 개혁 등이 성

장잠재력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 

【출처 : Punch(12.12)】

6. 11월 소비자 물가, 14.89% 상승 … 34개월 최고치

 ㅇ 통계청(NBS)은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4.89%로서, 전월

(14.23%) 대비 0.66%p 상승, 2019년 8월(11.02%) 이후 15개월 연속 상승

하였으며 2018.1월(15.13%) 이후 3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

 ※ 연도별 물가상승률(%) : (‘16년) 15.7 → (‘17년) 16.5 → (‘18년) 12.1 → (‘19년) 11.4

   -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인 식품가격은 18.30% 상승률을 기록하여, 전월

(17.38%) 대비 0.92%p 상승 

 ※ 식품가격 상승은 빵, 시리얼, 감자, 얌, 고기, 생선, 과일, 채소, 유지 등이 주도

   - 지역별로는 △도시지역 15.47%(10월 14.81%), △농촌지역 14.33%(10월 

13.68%) 상승하였으며, 농산물제외 물가지수는 11.05%(10월 11.14%) 상승 

 ㅇ 코로나19의 영향과 육상국경 폐쇄 지속 등으로 인해 주요 식료품과 

필수품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증

   - 농산물 이외에,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의료 

서비스 및 건강 관련 제품들도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 급증

【출처 : 통계청, Nairametrics(12.15)】

7. 3분기 무역적자 2.38조 나이라 … 2017년 이후 최대

 

 ㅇ 통계청(NBS)은 12.7(월) 주재국 3분기 무역적자가 2.38조 나이라를 기록

하여, 적자규모가 2분기(1.8조 나이라) 대비 32.45% 증가하였다고 발표 

 

 ㅇ 3분기 총 교역규모는 약 8.37조 나이라로, 직전 분기(6.24조 나이라) 대비 

34.15% 증가하였지만, 작년 동기(9.19조 나이라) 대비 8.85% 감소

   - 수출액은 약 2.99조 나이라로서, 직전 분기(2.22조 나이라) 대비 34.85% 

증가하였고 작년 동기(5.29조 나이라) 대비 43.41% 감소

※ 주요 수출품 : 원유(81.02%), 액화천연가스(LPG, 9.28%) 등

※ 주요 수출국 : 인도(16.73%), 스페인(10.97%), 네덜란드(7.61%), 남아공(6.81%) 등

   - 수입액은 약 5.38조 나이라로서, 직전 분기(4.02조 나이라) 대비 33.77%, 

작년 동기(3.90조 나이라) 대비 38.02% 각각 증가

※ 주요 수입품 : 가솔린(9.90%), 밀(3.93%), 중고 자동차(3.20%) 등

※ 주요 수입국 : 중국(30.51%), 미국(8.96%), 네덜란드(8.24%), 인도(6.58%) 등

【출처 : 통계청(12.7), Punch(12.8)】

8. 3분기 해외자본 유입액, 14.61억 달러 … 작년 동기 대비 74.03% 감소 

 ㅇ 통계청(NBS)은 3분기 총 자본유입액은 14.61억 달러로서, 직전 분기



(12.95억 달러) 대비 12.86% 증가하였으나, 전년 동기(56.27억 달러) 대비 

74.03% 감소했다고 발표

   -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4.15억 달러(전체의 28.38%)로서, 직전 분기(1.49억 

달러) 대비 179.15%, 전년 동기(2.07억 달러) 대비 100.79% 각각 증가

   - 포트폴리오투자는 4.07억 달러(전체의 27.87%)로서 직전 분기(3.85억 달러) 

대비 5.69% 증가하였으나, 전년 동기(30.27억 달러) 대비 86.55% 감소

   - 기타 투자는 6.39억 달러(전체의 43.75%)로서 직전 분기(7.61억 달러) 대비 

15.98%, 전년 동기(23.93억 달러) 대비 73.28% 각각 감소 

 ㅇ 부문별로는 생산업 4.0억 달러(27.38%), 은행업 3.8억 달러(26.30%), 주식 2.8억 

달러(19.38%), 금융업 1.3억 달러(9.19%), 통신업 1.0억 달러(6.92%) 등에 유입

   - 투자 국가별로는 영국이 전체 유입액의 40.7%인 5.95억 달러를 투자하

였으며, 네덜란드 1.76억 달러(12.1%), 아일랜드 1.3억 달러(8.9%), 싱가폴 

1.1억 달러(7.8%), 미국 1.1억 달러(7.7%) 등 順 
   - 지역별로는 대부분 자금이 라고스 州(12.0억 달러, 전체의 82.7%) 및 

Abuja(1.96억 달러, 전체의 13.4%)에 투자

  

【출처 : 통계청, Punch(12.15)】

9. 상원, 2020년 예산의 자본예산 이행기한을 내년 3월로 연장   

 ㅇ 상원은 12.16(수) 2020년 예산의 자본예산 이행기한을 내년 3월까지 연장

하는 법안을 통과   

 ㅇ 이와 관련, 재무부 및 예산기획부 Zainab Ahmed 장관은 12.15(화) 국회에 

2020년 예산의 자본예산의 만기일 연장을 요청  

   -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유가 폭락으로 2020년 예산상의 각종 자본 

프로젝트들의 실행이 지연되었다며, 동 프로젝트들이 회계연도 경과 

후에도 진행 필요하다고 설명

【출처 : Guardian(12.17)】

10. 상원, 2021~2023년 중기재정운영계획 통과

 ㅇ 주재국 상원은 12.17(목) 2021~2023년 중기재정운영계획(MTEF)과 재정

전략보고서(FSP)를 통과

 ㅇ 재무위원회 Solomon Ademola 위원장은 MTEF와 FSP 통과는 상․하원 

합동 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라며,

   - MTEF 등은 유가 배럴당 40달러, 환율 달러당 379나이라, 경제성장률 

3%, 인플레이션율 11.95%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설명

 ㅇ 동 인은 총 지출은 13.58조 나이라이며, 재정적자는 5.60조 나이라, 신규 

차입금 4.28조 나이라로서, 

   - 경직성 경비 5.66조 나이라, 부채 상환 3.12조 나이라 등이라고 부연 

【출처 : Punch(12.18)】

11. 7개 주재국 은행, 아프리카수출입은행(Afreximbank)의 무역금융 중개은행

으로 지정 

 ㅇ 아프리카수출입은행(Afreximbank)은 주재국에서 여러 사업과 융자 업무를 

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재국 7개 은행을 무역금융 중개은행

(TFI)으로 지정

   - 이번에 TFI로 지정된 주재국 은행은 Zenith Bank, Stanbic IBTC Bank, 

Union Bank, Sterling Bank, Fidelity Bank, First Bank, FCMB 등임

 ㅇ 동 은행이 12.15(화)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, 29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

은행들과 함께 주재국 7개 은행이 TFI로 지정되면서 TFI는 65개 이상

으로 증가

   - TFI는 Afreximbank의 융자를 위한 현지 관리 대리인 역할을 하며, 

Afreximbank과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무역금융 중개사업을 시행

【출처 : Punch(12.18)】



12. 공항 컨세션,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

 ㅇ Hadi Sirika 항공부 장관은 12.7(월) 국제민간항공의 날 기념 메시지를 통해 

공항 컨세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, 4대 공항 컨세션과 

국적항공사 설립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고 발표

 ㅇ 한편, 하원은 11월에 연방정부에 공항 컨세션 계획을 중지할 것을 요청 

   - 하원 항공위원회 위원장 Nnolim Nnaji는 항공분야 운영자들이 공항 

컨세션 동향에 대해 투명성 부족, 노동 문제, 중국 대출 문제, 기존 

컨세션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, 영향을 받는 공항의 현 상태에 

대한 적절한 평가 부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

 ㅇ 이와 관련 항공부는 12.7(월) 성명에서 공항 컨세션은 항공 로드맵의 

일부라고 설명하고, 

   - 국적항공사, 항공정비(MRO) 시설 및 항공 임대회사의 설립을 포함한 

로드맵이 항공발전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

【출처 : Punch(12.8)】


